


인 사 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의정토론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적정기술 관계자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충남지역 적정과학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외된 90%를 위한 발명” 이라고 불리는 적정기술은 첨단 기술이 
구현되는 현시대에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접목시켜 생활 속의 불편함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수자원 고갈 등 기후변화,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적정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고, 주요선진국에서는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정기술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습니
다. 대표적인 적정기술로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이 흙탕물이 아닌, 깨끗
하게 정수된 물을 ‘라이프 스트로우’ 라는 필터를 통해서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발명으로 질병 예방, 의료비 감소 등 경
제적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적정기술 확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 7월 ‘충남적정기술 공유센터’ 건립,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인력과 전문조합 등 제반 환경도 충분히 갖춰진 상
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토론회가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의 충남지
역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인 방안을 진정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
라며, 저 역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디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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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9. 5. 28.(화) 14:00 ~ 16:00

  장    소 : 충남농업기술원 중강의실(교육관 1층)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주    제 : 충남지역 적정과학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모색

Ⅱ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부터~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 14:05 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14:05 ~ 14:10 5′ 내빈소개, 인사말씀 방한일 의원

                           < 토 론 회 >      ※ 좌장 : 방한일 의원

14:10 ~ 14:50 40′ 주 제 발 표

·이승석 –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장
 ☞ 충남 적정기술의 현재와 미래
·백승철 - 마이소사이어티 대표

 ☞ 운동에서 환경으로,
    환경에서 혁신을 위한 도구로

14:50 ~ 15:40 50′ 지 정 토 론

·정남수 – 공주대 생물산업공학부 교수
·박용석 – 산림청 그루매니저
·박준형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 
·박춘섭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일순 –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책팀장

15:40 ~ 15:55 15′ 청 중 토 론 ‧ 토론 참여자 전체

15:55 ~ 16:00 5′ 정 리  및  폐 회 ‧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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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적정과학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       정       토       론        회

주 제 발 표 (2명)

‣ 충남 적정기술의 현재와 미래

  

  - 이 승 석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장)

‣ 운동에서 환경으로, 

  환경에서 혁신을 위한 도구로 

  - 백 승 철 (마이소사이어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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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적정기술의 현재와 미래

이 승 석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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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서 환경으로,
환경에서 혁신을 위한 도구로

백 승 철
마이소사이어티 대표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충남지역 적정과학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       정       토       론        회

지 정 토 론 (5명)

‣ 스마트빌리지 현황과 선진사례 분석
  - 정 남 수 (공주대 생물산업공학부 교수)

‣ 산림바이오매스와 적정기술의 만남 
  - 박 용 석 (산림청 그루매니저)

‣ 충남 적정기술 및 메이커문화 활성화 :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 박 준 형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

‣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
  - 박 춘 섭(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청남도 적정기술센터 현황 및 운영방향
  - 박 일 순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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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리지 현황과 선진사례 소개

정 남 수
공주대학교 생물산업공학부 교수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에서는 Special Report를 통해「유럽형 지역경제 

활성화 ICT 프로젝트:‘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EU Action for 

smart village by EC)」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EU 지역개발당국의“EU 

Action for smart village”보고서와 EU지역개발네트워크(ENRD)의 4개국 

working documents를 요약정리 한 것임

◯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EU의 스마트 빌리지 추진배경으로 Cork 선

언 2.0‘농촌지역의 더 나은 삶’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시골마을을 디지털화하여 연결하는 IT 정책 개발 필

요성을 제기하고 아울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되, 각각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기능적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해당 문헌에서는 지방분권 시대 스마트 빌리지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스마트 빌리지 구축

 미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일자리 창출, 지

방재정 자립도 제고 등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이 중요

 지방분권은 고령화, 인구감소, 부실한 인프라, 지역 비즈니스 환경의 취약과 

지역별 경제적 격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 등이 선결돼야 가능

 지역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스

마트 빌리지 프로젝트로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

- 스마트 빌리지는 지역별 비즈니스 수요와 잠재력을 발굴해 새롭고 혁신적인 

지역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 ICT에 기반한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서비스 

혁신, 제품 생산 프로세스의 개선,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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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지역 네트

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빌리지 생태계를 구축

◯ 또한, 해당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EU의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배경, 현황, 

전략 및 각 나라별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가. EU의 스마트 빌리지

◯ 「스마트 빌리지」는 이미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

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시골마을 공동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로운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ICT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마을

◯ 스마트 빌리지는 각 지역의 비즈니스 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과 솔루션 개발을 필요로 함

◯ 유럽 국가들은 각 나라의 지역 특성과 지역 비즈니스 수요, 구축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 중

- 독일은 스마트 빌리지 실증사업, 프랑스는 근접지역간계약을 통한 협력사업, 

핀란드는 혁신연구사업, 이탈리아는 스마트 빌리지 전략 수립 등 스마트 빌

리지 추진 방식도 나라마다 상이

국가 추진형태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 예시

독일 R&D 기반 실증사업
- 지역생산제품 및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구축

- 자원봉사와 연결한 물품 전달 서비스

프랑스 근접지역간 호혜계약
- 도시의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활용

- 지역 바이오에너지 생산, 도시에 공급

핀란드 스마트빌리지 혁신연구
- 시골마을 비농업 활동을 위한 창업보조

- 시골마을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화(판매, 홍보 등)

이탈리아 스마트빌리지 전략 수립
- 알프스 산악지역 커뮤니티 카풀 플랫폼 개발

- 원격교실, 원격진료 스마트 플랫폼 개발

<국가 추진 형태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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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빌리지 구축 핵심 전략

- 디지털 기술과 혁신은 스마트 빌리지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삶의 질 향상, 

공공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활용, 환경영향 최소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제품생산 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에서 지원 가능

- 또한 도시-시골,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적극

적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주민에 대한 

인적역량 강화 등이 핵심전략

- 지역 특성(인구 분포 등)과 서비스 수요(디지털 리터러시, 헬스 등 지역주

민을 위한 기본 서비스, 환경과 폐기물, 지역제품 홍보와 배송, 관광 및 문화 

활동 등)를 고려한 전략의 다각화 필요

나. 독일의 스마트 빌리지 : 디지털 빌리지

◯ 시골의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은 시골마을의 미래 지

속가능성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시골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만들기 위해 독일은‘디지털 빌리지)’프로젝트를 

구상

-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제출한 아이젠버그(Eisenberg), 괼하임(Gölheim) 및 베츠도르프 게바드

사인(Betzdorf Gebhardshain)의 3개 지역공동체를 디지털 빌리지(시범지

역)로 선정

◯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는 독일의 몇몇 시범 마을에서 

시골마을 비즈니스 서비스 디지털화에 대한 통합적 방법을 테스트

◯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역상품 판매 및 교통, 통신,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디지털 빌리지의 주요 골자

◯ 이 플랫폼을 통해 쉐어드서비스와 공통 업무규정을 만들고 지불, 로그인, 

데이터 사용, 외부네트워크와 같은 기본 도구를 통합

◯ 시범마을 지역 주민들은 대학, 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용자 친화적 앱을 제작

◯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 인프라와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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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리빙랩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요

구를 반영한 초기 프로토타입을 현실성 높게 구성

<디지털 빌리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a) 디지털 빌리지 마켓플레이스 

베스텔바(BestelBar)와 배달앱 리퍼바(LieferBar)
b) 디지털 빌리지 플랫폼

다. 프랑스의 스마트 빌리지 : 호혜협약 방식

◯ 프랑스 정부는 도시와 그 주변마을 간 고용, 환경 및 지역서비스와 같은 공

동 관심 분야에서 상생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를 공동 활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호혜협약’(contrat de réciprocitéville 

-campagne)을 추진

◯ 브레스트市와 접경 브리타니 지역은 건강, 에너지, 교육 및 문화에 관한 혁

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으며, 적절한 거버넌스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마련

◯ 스몰영화 클러스터 구축

- 브레타뉴 지역의 작은 마을 멜리오네크(Mellionnec)은 2006년부터 지역 

NGO 'Ty films'이 주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개최

- 2016년 브리타니 지방정부는 이 작은 마을을‘다큐멘터리 영화의 지역 허

브’로 선정, 시청각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ICT와 영화산업의 창업과 

교육을 지원

- 'Ty films'은 현재 9명의 정규직 직원을 두고 영화제작자를 위한 거처제공, 

청소년을 위한 교육 워크샵 등 다양한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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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서비스 추진

- 브레타뉴 지역의 카르해(Carhaix)병원은 브레스트市에서 70km 떨어져 있으

며, 2008년 이 병원의 산부인과는 폐원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지역 임산부

들이 폐원 반대 캠페인을 시작, 브레스트市의 대학 병원과의 호혜협약을 통

해 산부인과 폐원을 막는 데 성공

- 호혜협약을 통해 브레스트市병원 의료서비스 중 전문의 원격진료, 모바일 

MRI스캐너(원격영상)를 브레타뉴 지역에서도 사용

- 또한 브레스트 병원은 매달 한번씩 'Health Monday'라는 무료 저녁방송을 

만들어 카르해(Carhaix)병원에 디지털 방송을 통해 전문의는 호흡기 질환, 

비만, 뇌졸증 등의 예방, 인지 및 대응 방법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설

명과 질의응답

◯ 바이오(목재) 에너지 생산·공유

- 브레타뉴 지역은 숲이 전체면적의 25%, 나무울타리 길이가 15,000km, 연

간 바이오 에너지 생산 잠재력은 120,000톤으로 추산되며, 두 영국파트너

가 참여하는‘지역 숲 프로젝트’는 지역 목재산업 비즈니스를 모아 목재에

너지 클러스터를 탄생시킴

-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엔지니어링 자원도 공유, 공공 조명 및 친환경 건물에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통 플랫폼을 구축

- 2017년부터 매일 브레스트市바이오에너지 발전소에 3대 트럭분량의 목재를 

공급, 도시의 CO2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효과 발생

라. 핀란드의 스마트 빌리지 : 스마트 빌리지 연구

◯ 2016년 핀란드 정부는 시골마을이 직면한 사회현안 해결과 시골마을 서비

스를 디지털 혁신하기 위한‘스마트 빌리지 연구’를 수행

- 2013년에 총리실은 지식기반 전략연구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25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 2016년 스마트 빌리지 연구를 추진

- 지역개발컨설팅(MDI), 핀란드대학 등이 연구에 참여, 시범적용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 2017년 11월 핀란드 정부는 스마트 빌리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시골마을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정부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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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마을 내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 환경을 조성

- 전자정부 등 디지털 서비스와 마을 교통·운송의 결합

- 스마트 워크 및 스마트 학업

- 마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디지털화

◯ 핀란드 정통부와 교통부는 2017년 11월 AR, AI, 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한‘지역 디지털 인프라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핀란드의 광대역화와 고품질의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을 목표로 함

◯ 2018년 초에‘스마트 빌리지 2020 경진대회’를 개최, 미래의 시골마을 개

발을 위한 모범 사례들을 선정

◯ 핀란드 지역개발본부(RDP)는 2014~2020 총예산 중 7.6억 유로를‘디지털

화와 사회 혁신을 통한 서비스의 활성화’프로젝트에 투입

<스마트 빌리지 시나리오>

마. 이탈리아의 스마트 빌리지 : 스마트 빌리지 전략

◯ 이탈리아 정부는 내부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14 ~2020년 지역개발전략(NSIA)’을 수립·시행

- 4개의 유럽투자기금과 이탈리아 국가재정을 합쳐 72개의 지역 개발 및 서

비스 혁신 전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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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반 추진체계(서로 다른 분야와 레벨이 다른 정부를 하나로 모으는 체

계)를 구축하고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약 10억 유로를 투자

- 시장(市長)협의회가 전체총괄을 맡고 지역그룹(LEADER Local Action 

Groups)은 지역개발 프로젝트 설계부터 직접 개발구현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

◯ 스마트 빌리지 전략은 4가지 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자 함

- 첫 번째 혁신은 ICT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5개 

핵심 분야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두 번째 혁신은 국가-지방-지역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

- 세 번째 혁신은 모든 유럽기금(ERDF, ESF, EAFRD, EMFF)과 국가 기금의 

투자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개발

- 마지막 혁신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시켜서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 

개선에 협조하며 전략을 설계하는 데 지원

◯ 스마트 빌리지 전략의 대상지역에 기존 지역활동그룹이 전략의 설계 및 구

현에 직접 참여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

<전략 수립을 위한 4단계 수행과정>

◯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농촌 빈곤퇴치와 정주성 향상 목표로 스마트 빌리지 

추진

- (인도) ’17년 East Godarari 지역, 캐슈너 생산으로 유명한 Mori 마을을 

첫 번째 스마트 빌리지 추진 

  ※ 모든 1,189 가구에는 15Mbps 속도 인터넷, 광섬유 그리드를 통한 전화 

연결 등 제공, 모든 거래는 전자 뱅킹, Rubay 카드 등을 통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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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a-Cola 등 글로벌 기업도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 (Coca-Cola) 독일회사 Solar Kiosk와 협력하여 태양광 키오스크 

Ekocenter 개발하여, 특히 농촌 지역 여성들의 주거환경 및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 제공

<EKOCENTER 현황>

 ※ Ekocenter은 휴대전화 충전시설, 인터넷 접속, 의약품 및 깨끗한 물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

- Ekocenter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사회 여성 기업가에게 프랜차이즈 되며, 

코카콜라와 파트너의 직업 훈련을 통해 운영 이익 창출 및 성장 유도

※자료 : http://www.coca-colacompany.com/stories/2016-points-of-intersection

◯ 이상과 같이, 주요 선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서비스 공급 수준에 

따라 스마트 빌리지 도입을 통해 생활 수준 향상 가능 분야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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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와 적정기술의 만남

박 용 석
산림청 그루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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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적정기술 및 메이커 문화 활성화
- 문화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

박 준 형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

관련 동향․트렌드․이슈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준비하는 선진국

  - 독일 : 인터스트리 4.0 프로젝트

  ‣스마트 팩토리 + 플랫폼 인더스트리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실험 진행 중

  ‣기계화와 AI의 융합으로 대량실업은 필수이므로, 노동조합과 협력방안 모색

  - 영국 : 2013년 코드(CODE)의 해 지정 / 2014년 공교육 필수과정 채택

  ‣2차 산업혁명의 발원지로서 위상을 누렸으나, 3차 정보혁명에서 뒤쳐짐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점유후 패권을 재주도해야 한다는 각오

  ‣C-언어가 아니라 구조 이해를 돕는 모듈+툴 교육 방식

  ‣STEM중심 교육: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 미국 : 메이커 운동(IT관계자 대일 도허티 처음 한 말 / 3D 프린터 베이스)

  ‣오픈소스 제조 운동을 뜻하며, 과거 기술자가 아닌 발전 기술을 응용하여 폭  

    넓게 만들기를 하는 사람 / 발전 기술 + 정보 공유 + 소품종 소량생산 욕구

  ‣필요한 건 결국 사람의 아이디어 뿐 / 입는 컴퓨터도 처음엔 뜬구름 소리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메이커 운동의 시작 ‘메이크 올’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및 www.makeall.com 운영

   -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지원(최대 일반랩 2.5억 

/ 전문랩 30억 내외)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 많은 참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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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문체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천안시 동남구 두드림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시설․장비 무료 제공

   - 지역거점 : 아산(꿈이룸 코딩 공작소), 공주(레이징 덕), 당진(충남산학융합원)

  ❍ 주요 트렌드와 이슈

   - 4차 산업혁명, 메이커 운동, 스마트, AR․VR, IoT, AI, B+ 프리미엄, 1코노미

     (1인 경제), 욜로 라이프, Calm-tech(보이지 않는 배려기술), 헬스케어, 인구절벽, 

    고령화, 지방소멸, 세포마켓, 카멜레존(공간 재탄생), 뉴트로(요즘 옛날) 등

  충남 적정기술 및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①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한 메이커 운동 도입 및 확산(창업 환경조성)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지나치게 제조업과 기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생활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영국 : 정보기술에 집중하고 있지만, 바탕은 유아들의 코딩교육에서 시작

    ► 미국 : 2005년 창간한 make라는 잡지와 함께 메이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 공예, 예술, 엔지니어링, 소규모 DIY, 과학 실험 등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

       이스를 꾸준히 늘여가고 있으며, DIY 산업과 1인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메이커들과 그들의 다양한 프로

       젝트가 미국 제조업의 기초가 될 것(2014. 오바마)

  - 1. 충남 지역의 유휴 시설․공간들을 활용해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 공간구성 :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각 장소들의 상황에 맞게 기본시설만 조성

    •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로 테크 샵․카페, 공작소, 출력소 등의 자유

       로운 컨셉으로 구상하며, 작업․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구성

    ► 도입장비 : 3D 스캐너․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아두이노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작업 도구는 필요와 성격에 맞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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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형 

       장비를 사용하며, 필요시 지역의 기존 시설(대학, 콘텐츠 코리아 랩 등) 활용

   - 2.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

    ► 사용자들이 희망하거나, 공공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 수익발생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발굴하여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 3. 메이커 창업 지원

    ►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은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메이커의 창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 대상 : 초․중․고․대학생을 1차 타겟으로 하고, 해당지역 주민 모두로 확대

   󰁾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핸드메이드․DIY 장르를 특화하고, 메이커 

      프로젝트․창업 지원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함

  ② 스몰․착한 비즈니스 도입과 실험

   - 일본 후지무라 야스유키의 지방에서 일자리 만들기 / 3만엔 비즈니스

    ► 후지무라 야스유키 : 비 전자 공방 대표, 일본대학 공학부 석좌교수로,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학원’을 운영하며 스몰 비즈니스 가치와 풍요 방식을 전파

    ► 3만엔 비즈니스 : 지방에 일이 없으니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면 

       더 일이 없어지는 악순환을 끊고자, 후지무라 교수가 실험해 성공한 사례

    • 지역에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창출해 2일 만에 3만엔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를 누리거나,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 규칙 : 이웃과 사회가 행복한 일 찾기, 착한 사람들이 구매할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두기, 소비가 적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 부업이 아닌 겸업을 하라, 

       한달에 3만엔 넘게 이익이 남는 사업은 다른 사람과 이익을 공유, 감동적인 

       상품 만들기, 면대면(face to face) 사업 추구, 대출을 받지 않기, 다 함께 

       만들기,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서로 생각을 공유할 것(내 아이디어를 훔쳐

       가서 서로 공유하라) 

    ► 후지무라 교수는 1,500개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며, 제자들은 800개  

       이상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냄

    • 왕겨 단열 판넬, 유기농 장터, 쇼핑 대행 서비스, 자동차 배터리 재충전, 

       빗물 비즈니스(빗물로 화장실 물을 내리게 하는 기계) 등

    ► 비 전자 공방 : 1만평 규모의 땅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거나 일을 하면 됨,

       연간 3천명 이상이 방문 / 10년간 650명 제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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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 환경에 맞게 3만엔 비즈니스를 적용

  ❍ 충남도․각 기초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폐교 등을 파악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단체 1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이후 효과성 있는 사업

     으로 판단되면 충남 전역으로 확대

   - 대상 : 모든 충남도민, 충남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인(ex : 전남 한달 살아보기)

   - 비즈니스 장르 : 수익 발생이 가능한 모든 장르(청년 농사꾼, 청년 발명가, 농가

     레스토랑․카페, 동물농장, 푸드 스타일리스트, 공방, 순수예술 활동 등)

 붙임 - 2017 문화산업 정책연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청년연구단 과제

  ❍ 충남 도서산간 메이커 문화활동 현황(유효석, 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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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

박 춘 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적정기술의 담론의 매력과 한계

 적정기술은 여기 있는 여러 운동가들과,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에른
스트 슈마허의 삶과 그의 고뇌에서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슈마허의 
언명, 즉 ‘현대의 기술은 에너지 과소비와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기술로, 
지역자원과 지역민, 그리고 지역의 상황과 지혜를 활용한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 후에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로 명명됨)의 필요’는 기술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
 
 그렇게 적정기술, 나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2013, 2014년 즈음 시
작되었다. 화목난로를 위시하여 다양한 적정기술 활동을 만나면서 더욱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과 마을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산과 숲에 있는 나
무들을 잘 활용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으로 이어져, 관련 정책적 시사
점을 담은 몇 개의 연구보고서를 내었다. 

 충남도 역시 적정기술 확산보급 시책사업‘ 나눔을 위한 선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정부 3.0 환경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을 수상하
였다. 특히 충남도는 ▲소통·협력에 기반한 취약계층 나눔 실천 ▲적정기술 
교육교재·매뉴얼 개발 및 친환경 지식·정보 공유 ▲주민의 요구 파악 및 아이
디어 공유를 통한 공간조성 등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적정기술, 나무에너지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은 먼 바다까지 가지 않
고, 가까운 냇물에 발만 담구고 만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유는 적정기술의 내재적 논의의 한계와 사업성의 한계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적정기술은 저개발국의 기술개발과 연관된, 저개발국에서 할 수 



- 56 -

있는 low tech로서 받아들인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적정기술은 
DIY문화를 만들어내는 수준 정도로 폄하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충남에서의 적정기술은 어떤 역할을 기대하
는가(기대해야 하는가)? ① 기술개발 및 보급인가? ② 시장에 통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의 개발과 이를 수행할 경제주체 탄생인가? ③ 새로운(대안적) 교육
제시인가? 등에 대한 명시적 정책적 시그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의 
적정기술 청사진이 필요하다. 

 본 토론문에서는 토론자가 생각하는 적정기술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함의에 
기초하여 몇 가지 방향성을 말하고자 한다.      

2. 적정기술과 시스템 전환 

 충남의 적정기술이 ① 기술개발 및 보급이라면, 현재 적정기술공유센터의 기
술개발(R&D)인력 및 개발비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3권의 적정기술 교재가 
제시되었으나, 기술영역의 개발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가 존재한다. 현재 3권의 적정기술 교재가 제시되었으나, 기술영역의 개
발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서는 관련 연구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력양성은 활동가 뿐만 아니라, 대
학과 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충남의 적
정기술개발 중심지역으로서의 높은 관심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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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정기술 소개(E-북)

  출처: http://shari.re.kr/environmental/education03
 
 그러나 적정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충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확산 사업으로 보고 있다1). 그러나 ‘적정기
술은 소수의 기술독점과 특허권 보호를 지양하는 오픈소스 운동’이기도 하다. 
즉 이는 기존의 과학기술체계에 대한 비판이고 새로운 체계, 체계의 전환
(transition)을 말하는 것이다.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사회·기술전환론
(Socio-technical Transition)의 논의가 활발하다(송위진 외). 
 이 논의는 현재의 사회·기술시스템에서의 개선으로는 근원적인 (사회)문제해
결이 되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활동방식, 하
부구조, 시장으로 구성된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제시한다(송위진, 2013
)2). 전환론은 다층적 접근을 통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고려하는데, 
사회·경제·물리적 환경(landscape)-사회·기술레짐(socio-technical regime)-
니치(Niche)라는 다층적 구조를 가진다(Geels 2004, 송위진 2013 재인용). 
여러 환경과 레짐은 대부분의 활동을 규율한다 그러나 니치는 지배적인 레짐
과는 다른 시스템의 맹아를 형성하는 영역으로, 시스템전환으로 불러 일으킨

1) 지방행정(2016) 65권 제 758호 ‘지속가능한 농촌 꿈꾸는 충청남도 적정기술 정책’ 참고 
2)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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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치의 영역이 시스템전환을 하기 위해서 20~30년의 미래를 목표로 니치
를 형성·확장시켜 기존의 사회·기술 레짐을 대체하고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
템을 추진하는 전략적 니치(Strategic niche)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림 2) 다층적 관점에서 본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 

 출처: 송위진(2013),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충남도는 적정기술을 기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니치정책으로서 설정하여 현재 충남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체계)를 해결하는 
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충남도가 기존의 사회·기술레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충남도는 적정기술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 목표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적정기술의 아카이빙, 
인력지원에 대한 관심과 제안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한 새
로운 충남을 제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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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커 운동과 적정기술 

 다음으로는 적정기술은 ② 시장에 통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의 개발과 경제
주체 탄생인가? 의 측면을 보고자 한다. 현재 적정기술인(관계자, 활동가, 운
동가)들이 시장기반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그리고 목재
(나무)에너지 기반 공동체보일러(운영은 마을협동조합)를 운용함으로써 지속가
능한 비즈니스로서 성장·추진하고자 하나 쉽지 않다. 이는 목재에너지에 대한 
시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메이커의 문제와 결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메이커의 탄생은 차고문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즉 지속적으로 만드는 경
험을 가질 수 있을 때 메이커문화는 시작된다. 그렇게 시작된 메이커문화는 
각 개별들이 뽐낼 수 있고(판매처 및 판매망)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구입 및 
펀딩 등 지원) 메이커문화는 융성한다. 이는 롱테일상품 탄생과도 연결된다
(크리스 앤더슨 2009, 2013)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차고문화를 뽐내고 인정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부족하다. 즉 기술의 맹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일상화된 사회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적정기술이 가지는 가치(시장성 등)가 단지 범용기술을 개
발할 수 있는냐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하며, 현재 충남의 적정기
술인들 하나의 사업성 있는 기술(체계)개발에 목을 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 개인공예품의 판매사이트와 메이커스 축체 

  출처: Googl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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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었던 그리고 알고 있는 적정기술인들은 단지 보일러 또는 농기구만
이 아닌, 다양한 예술, (전통)공예, IOT, 생활품 등 무궁무진하다. 그들이 자
신에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공간을 
주었으니 한번 해보라는 식의 지원은 지양하고, 적정기술인이 메이커로서 활
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도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할 때 비로소 활성화 가능하다. 
       
4. 교육청과의 적극적 연계방안 모색 필요 

  발표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적정기술의 교육은 다양한 계층과 함께 하고 있
다. 즉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새로운(대안적) 교육으로서
의 그 효과성은 높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붐(?)과 함께 코딩(Coding)은 의
무화되었다. 그러나 코딩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바꾸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이 가지
는 자연과 농촌 등 지역자원과 함께 코딩+적정기술 교육과정은 충분히 협의
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코딩은 미래세대에게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
술 활용의 두려움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적정기
술이 가진 손으로 만져지는,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다면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마치며

 개인적으로 충남에 발을 들여 놓은 지 벌써 8년째가 되었다. 8년이나 되었으
면 멋진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자문을 해 본다. 그러
나 아쉽게도 매일 밤 ‘무언가’를 하고 있으나, 향방 없는 달리기와 같이 이쪽
저쪽 기웃거렸던 것 같다. 아마도 뚜렷한 목적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문자답이 되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충남의 적정기술 역시 열심히 달려왔으나
(...) 이제는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의 발견과 목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
히 소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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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적정기술센터 현황 및 운영방안

박 일 순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책팀장

Ⅰ  충청남도 적정기술센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적정기술 에듀파크 운영계획 방침(‘15.6.), 민선6기 공약사업

 

 □ 사업개요

  ❍ 충청남도적정기술공유센터 운영

   - (운영기관) 충청남도 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 (운영기간)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2년 (2017.6.7. ~ 2019.6.6) 

   - (주요사업) 충남형 적정기술 교육훈련, 적정기술 연구개발 사업 특화, 도민

                에너지 자립 및 적정기술 창업 지원 등

 ※ 별도 지원 없이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연2,624,750원) 납부 후 자체 운영

 □ 그 동안 적정기술센터 추진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 충청남도 적정기술 확산 기본계획 수립 (’14. 4. 7.)

  ❍ 적정기술 에듀파크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15. 6. 5.)

   - 적정기술 에듀파크 신축 공사 (’16. 8.∼ 12. 27, 1,056백만원)

  ❍ 적정기술 공유센터 운영 준비계획 수립 (행정부지사님 / `16. 12. 28.)

  ❍ 적정기술 교육 교재 개발 연구용역 완료(’16. 6. 11. 69,531천원)

   - 충청남도 적정기술 안내서 전자책 공개(’16. 10. 11., 충남넷 등)

(적정기술이란?) 에너지사용이 적고, 친환경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며, 폐자원을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자연친화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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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기술공유센터 기자재 구입·설치(’17. 4~6, 33백만원) 

  ❍ 적정기술공유센터 운영자 선정(’17. 6. 7)

  ❍ 충청남도 적정기술공유센터 개소식(’17. 6. 30)

□ 2017년 개소식 이후 추진사항

 ❍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 연중 운영·지원, 협력사업 발굴 지원

  ❶ ’17년 적정기술 교육 및 워크샵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 확산 (참고2)

   - 참가인원 : 연1,214명,  54회(교육 26회, 자문 10회, 행사 8회, 회의 6회, 대관 2회, 

견학 2회)

  ❷ ’18년도 온실가스 저감 사업 발굴

   - 가스피케이션 프로젝트, 딸기농가 프로젝트, 무가온 온실프로젝트 발굴

    󰋼 충남형 적정기술 교육훈련 󰋼 적정기술 연구개발 사업 특화

    󰋼 도민 에너지 자립 및 적정기술 창업 지원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 에너지 카페 및 전시판매장 운영

 □ 적정기술센터에 거는 기대

  ❍ 3농 혁신, 귀농·귀촌 등과 연계 충남형 적정기술 보급으로 기후변화 대응·

적응 및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도모해야 할 것

Ⅱ  적정기술 공유센터의 협의요청 사항 등

  󰊱 목재연료공급 테스트 베드(건조 설비실, 저장고) 설치 요청 (불가)

   -「적정기술 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적정기술을 교육․
체험, 적정기술 완제품 판매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주)나무와 에너지”연구·개발(R/D) 장소 요청 (불가)

   -「적정기술 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재산의 전대 또는 

사용·수익권의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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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 연료화사업(Gasification)에 대한 환경 적정성 검토 요청 (부적정)

   - 적정기술 특성인 환경 친화성과 지역성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취약

   ※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발생과 미사용 폐목재 측면 등 신중한 접근필요

  󰊴 적정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운영비 지원 요청 (불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

에는 운영비 지원 불가

  󰊵 자재창고 및 야외실습장 설치 요청 (가능)

   - 2019년 본예산 반영 (도비 50백만원 확보) ‘19년 시설 설치 예정

  󰊶 공유센터 건물 누수현상 등 하자 보수 요청 (가능)

   - 하자보수보증 예치금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수 진행 중 (’18. 12. 

완료예정)

 □ 종합검토 의견 요약

  ❍ 산자부 R/D 사업 추진 및 건조시설 설치는 당초 적정기술공유센터 

설치 및 대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 목재연료화 사업(Gasification)의 경우 재생에너지 재활용 측면, CO2 

저감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순수 청정

에너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무배출(Zero Air pollution)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먼지, NOx발생(국립

환경과학원 배출계수 먼지 31.78, 질소산화물 5.24 kg/ton)

   - 청정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소)와 달리 대기오염 배출, 산자부「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도 지양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18.2월 산림바이오매스 사용 시설 및 목재펠릿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

에서 논의 된 만큼 정부부처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

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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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등 외부 의견

 □ 충남에서 개발된 적정기술 종류 (자료 출처 : 충남 적정기술 안내)
  ❍ (제1권) 생활형 적정기술 _ 6개 분야 20여건

   - 건축(자갈도랑, 흙집, 마른돌담, 환기, 자연채광)

   - 난방(침대구들, 난로, 숯난로, 온풍기, 비닐하우스)

   - 에너지(화덕, 발전기, 숯가마, 오일램프)

   - 물이용과 세척(빗물집수통, 펌프, 자전거세탁기)

   - 비전력 도구(나무틀 압착기, 빗자루, 스타돔, 자전거 수레)

   - 생활(밧줄매듭법, 소금제법, 도드래 원리활용)

❍ (제2권) 나무가스화장치(Gasification)

❍ (제3권) 농사용 도구_ 8건 등

   - 갈이연장, 사이갈이, 씨뿌리기, 수확기구, 타작도구, 이앙기, 제초기, 

복토기 등

  ⇨ 일상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로서, 시장성이나 수요가 부족

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명분이 부족

□ 경기도 조례 담당 실과(환경정책과) 의견

❍ 예산실 및 환경정책과에서도 적정기술의 지원 필요성 및 조례에 대해 

부정적, 의구심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이 때문에 3년 동안 예산지원 없었음

❍ 실효성 내지 지원 실적이 없는 사업임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추진 

상황 및 의원 요구 자료 등으로 업무 가중되는 상황임

 □ 외부 의견을 분석해 보면 (향후 방향)

❍ 충남도의「적정기술 안내서」에 소개된 기술은 적정기술이라고 특정 짓기 

보다는 상당수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 제작 업체 등에

서 개발하는 농기계 제작 기술 분야로 보여짐(중복성)

❍ 경기도의 경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연구용역(‘17.2.)」을 추진 → 

교통(자전거), 생활(고기구이, 난로, 보일러), 산업(경제적가격의 소형 

저감장치 등)분야로 제안하였으나 실효성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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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적정기술센터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 교육 3가지 부

분으로 사업영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의 연구, 개발의 경우 

실적 취득 건수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예: 농촌진흥청 신기술 인증, 

기타 인증기관 등)

❍ 기술의 보급·확산을 다른 사업자와 연계할 경우 적정기술 정의가 광범

위 하고 모호해서(아무 기술과 연계가능) 특정 업체[예, 주)나무와 에

너지, 주)옥수개발)] 특혜 문제 발생할 소지 → 연구·개발, 교육센터 

위주로 변화 필요

❍ 충남에 개발된 적정기술(농사용 도구)의 경우 단순 기술 개발은 의미가 

없으며, 효율적 기술이라면 자율시장경제에서 정당한 수요 발생으로 

수익창출 기대

   ※ 농촌진흥청(농업기계 검정 의무 이후)+농기계 업체 연계

Ⅳ  충청남도 조례 제정 관련 검토 의견

 □ 조례 제정 요청 현황

 ❍ 적정기술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이유로 적정기술 공유센터 간담회

(’18.12.17)에서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지원 요청

❍ 전국 유일의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2016.11.8.공포)」를 검토

 □ 경기도 조례 주요 내용 검토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경기도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 종합계획 연구용역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무산됨(1.5억 / ’18. 2월 )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적정

기술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경진대회 2.민간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적정기술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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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조례 제정 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 문제점으로 지원 

불가 통보(예산실→사업부서)

  ❶ 적정기술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치 않아 실질

적인 적용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현령 비현령) 의견 존재

   - 고도화, 첨단 기술개발과 다르게 적정기술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라 지향성과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의견

   - 대부분의 적정기술이 개도국, 후진국 기술이 많고, 개발 후에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 다수

  ❷  ’1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민간·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을 금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제12조(적정기술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인증 

등의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적정기술 지원센터(이하 “적정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경기도 예산 미지원으로 적정기술 지원센터 미설치

 ※ 충남도 적정기술공유센터(10.5억 국50% 도50%) ’17년 설치 _ 경쟁 입찰에 의한 

임대(3백만원)

 □ 종합 검토 의견

❍ 당초「2016년 적정기술센터 운영 계획」 수립 시 행정재산 관리위탁(운영

비, 인건비 지원 등)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지속적인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성·성과평가 등 부정적 의견(위탁사무심의위원회, 도의회 등)으로 경

쟁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로 변경, 운영자 선정

❍ 조례 제정 시 ① 적정기술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에 대한 명확화,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의 범주가 구체적이어야 ②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중장기적인 추진 전략 수립) 등의 장점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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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조례 운영실과 및 사업비는 별도 검토한다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불가한 상황으로

⇨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경제적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대체가능 기존 유사조례

   -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기후환경정책과)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조례(미래성장과)

   - 충청남도 에너지조례(에너지과)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친환경농산과)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경제정책과) 등

Ⅴ  향후 충남 적정기술센터 운영방향(마무리)

 □ 민관 협치를 통한 충남형 적정기술 인프라 구축운영 계획

 ❍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적정한 운영자 선정, 민간 중심 운영 체계 마련 

지속 추진

 ❍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민관학 협업사업 발굴지원 및 다양한 적정기술 

확산을 위한 시설확충 등 추진

 ❍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운영자의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적정기술공유

센터 운영·관리

   - 농업기술원,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센터, 농촌마을, 협력기관

들과의 원활한 협력 및 협업사업 발굴

 ❍ 중간 지원 조직 간 협업 및 의견 교류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하고,

  - 적정기술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 시설확충 지원 및

    행정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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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적정기술 공유센터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 친환경 적정기술 보급, 지역사회 공헌·혁신을 위한 -

적정기술 공유센터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적정기술 공유센터 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건

  - 부지 내 산자부「커뮤니티 비즈니스 R&D 프로젝트」사업 수행 건의 등

Ⅰ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0. 23(화) 13:30 ~ 17:00

  ❍ 대  상 :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예산 농업기술원 내)

  ❍ 방문자 :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대책팀장 외 4

  ❍ 내  용 : 적정기술 공유센터 운영·협조 사항에 대한 

논의

    ❶ 목재연료공급 테스트 베드(건조 설비실, 저장고) 설치 

요청

    ❷“나무와 에너지” 연구·개발(R/D) 장소 요청

    ❸ 목재 연료화사업(Gasification)에 대한 환경 적정성 검토 요청

    ❹ 적정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운영비 지원 요청

    ❺ 자재창고 및 야외실습장 설치 요청

    ❻ 공유센터 건물 누수현상 등 하자 보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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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산자부「커뮤니티 비즈니스 R&D 프로젝트」사업 수행을 위한 목

재연료화 테스트 베드(건조 설비실 및 저장고) 설치 요청 건 

(불가)

   ❍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최초 적정기술 센터의 사용수익허가 

목적인 교육, 체험, 생산 제품판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중간설비시설(건조 설비실, 저장고) 설치는 당초 적정기술 

제품판매[최종완제품(적정기술의 완제품)]의 목적에 불부합하므로 

설치 불가

❍ 「적정기술 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적정기술을 교육․체험하고, 적정기술로 생산된 제품 

판매 등 적정기술의 보급․확산의 공간으로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충청남도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주)나무와 에너지”연구·개발(R/D) 장소 제공 요청 건 (불가)

  ❍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도 공유센터에 대해 제 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 양도 불가 (각기 독립적인 법인체)

❍ 「적정기술 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건」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충청남도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 목재 연료화 사업에 대한 환경적 적정성 검토 요청 건 (부적정)

  ❍ 적정기술 특성인 환경 친화성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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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이란 용어는 경제학자인 Dr. Ernst Friedrich Schumacher 의해 

최초 정의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Tools, Choices and Implications by  Barrett Hazeltine)
1. 작은 규모 2, 분산형 3. 노동집약 4. 에너지 효율 5. 환경친화적 6.분권화

❍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제3조 (적정기술의 특성 반영 요소)
1. 지역의 자원과 재료 등을 활용하는 지역 친화성

2. 친환경·생태기술을 활용하는 환경친화성

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자립성

4. 자원의 순환성, 5. 지속가능성, 6. 규모의 적정성, 7. 사회적 활용성

  ❍ (환경적 측면) 목재(Gasific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청정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소)와 

비교 시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분류

 ❍ 논산바이오에너지(목재연료화생산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1종 사업장

    (300ton/day 우드칩 사용시 예상량→ 1년간 먼지 약3,050톤, NO2 약517톤 발생)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1종사업장에 해당

   ※ 산출근거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산림(LULUCF*)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요한 흡수원으로 단순 벌목이 

아닌 미사용 폐목재 활용 시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정

    - 토지위에 자연 방출된 미사용 목재는 토지의 순환 탄소로 적용, 사

용이 제한[* CDM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해외 수입목재는 연료사용(온실가스배출)로 간주

  ❍ (신재생에너지 측면) 연료연소기반 재생에너지 최소화 정부 방침 

계획(붙임2참조)

❍ 산림청은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REC 가중치 상향조정 요청 입장이기는 하나,

❍ 산업통산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향후 폐기물·우드펠릿 등 

연료연소기반 재생에너지 최소화 방침 계획

  → 기존에 내포 열병합발전소 문제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판단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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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운영비 지원 요청 건 (불가)

  ❍ ’15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금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 불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자재창고 및 야외실습장 설치 요청 건 (가능)

  ❍ 충남적정기술 공유센터 시설확충 지원계획 수립(’18.7.16. 부지사 결재)

  ❍ 2019년 본예산 반영(도비 50백만원 확보)

  ⇨ 자재창고 설치 예산 재배정 및 설치 추진(’19.1) 예정

 󰊶 공유센터 건물에 누수현상 및 하자 보수 요청 건 (가능)

  ❍ 종합건설사업소 준공 담당자에 해당사항 통보 (‘18.7.)

  ❍ 종합건설사업소 담당자 방문·점검 3회 (‘18.8.)

  ⇨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보수 진행 중(‘18. 12. 완료예정)

Ⅲ  검토 의견 요약

 ❍ 산자부 R/D 사업 추진 및 건조시설 설치는 당초 적정기술

공유센터 설치 및 대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 목재연료화 사업(Gasification)의 경우 재생에너지 재활용 

측면, CO2 저감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순수 청정에너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무배출(Zero Air pollution)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먼지, NOx

발생(국립환경과학원 배출계수 먼지 31.78, 질소산화물 5.24 

k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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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소)와 달리 대기오염 배출, 산

자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도 지양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18.2월 산림바이오매스 사용 시설 및 목재펠릿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 된 만큼 정부부처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Ⅳ  향후 계획

 ❍ 적정기술 공유센터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18.10)

 ❍ 적정기술협동조합에서 추가로 제시한 2개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

(’18.11)

  ※ 2개 사업 : 지하수열 히트펌프사업, 무가온 온실 프로젝트 사업

 ❍ 지하수열 히트펌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18.11)

 ❍ 자재창고 설치 예산 재배정 및 설치 추진 (’19.7)

 센터 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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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7.12.)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 여건 개선

◇ 제도개선 및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기반 마련

 ㅇ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 저해하는 제도의 획기적 개선

【제도개선(안) 예시】

 ㅇ 지자체 역량 강화 :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 중앙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17.8 발족)

□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 폐기물․우드펠릿 발전비중 축소 등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ㅇ 연료연소 기반(폐기물․우드펠릿 등) 재생에너지 최소화
폐기물

․
우드펠릿

․ REC 가중치 축소 (’18년초)
․ 환경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범위 및 기준

․ 국제기준+국내여건 감안
 → 非재생 폐기물 제외

 ㅇ 환경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

계획입지
사업

․ 계획입지제도 절차 설계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계획입지 外
사업

․ 환경성 고려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시행

 ㅇ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 태양광 폐모듈, 풍력 블레이드 등

태
양
광

․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관리체계 구축

풍
력

․ 대형블레이드 등 폐기지침(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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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별표 3] 기타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제4조 관련)

연료명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단위

일산화탄소

0.03 0.01 3.70 kg/103㎥

메탄

에탄

아세틸렌

C1~C2가 주성분인 

발생로가스 및 혼성가스류

C3이상이 주성분인 가스류 0.07 0.01 2.28 kg/ton

납사

0.24 17.0S 2.40 kg/㎘

메탄올

에탄올

벤젠

톨루엔

기타 액체연료

목재 31.78 5.24 kg/ton

목재 팰릿 0.93 2.42 kg/ton

기타 고체연료 5.0A 19.5S 5.83 kg/ton

※ C1, C2, C3는 탄소 수를 말함.

   S는 연료 중 황 함량(%),  A는 연료중 회분 함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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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민관 협치를 통한 충남형 적정기술 인프라 구축

3)성과
 충남형 적정기술을 보급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충청남도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를 센터
운영자로 선정하고, 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민간 중심 운영체계 기틀 마련

4)과제 

 운영자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적정기술공유센터 운영·관리(별도 예산 지원 없음), 
농업기술원,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농촌마을, 협력기관들과의 원활한 협력
및 협업사업 발굴

5)제안

  사항 

 중간 지원 조직 간 협업 및 의견 교류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및
 적정기술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 시설확충 지원 및 제도적인 뒷받침 추진

추진
연도 추진 내용 민관협치적 요소(역할) 비고

2014 적정기술 확산 추진계획 수립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남형 적정기술을 
보급을 위해 다양한 조직들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중기 추진 체계 마련 

2015 적정기술공유센터 부지 선정
부지 선정 시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적정
기술협동조합 및 연합회, 활동가, 전문
가 의견 수렴 

2015, 
2016 적정기술 교재 및 매뉴얼 개발

교재 및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민,관,학,연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
영하여 의견 수렴 

2016 적정기술공유센터 건립 디자인, 건축설계, 적정기술 수요자, 공
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2017 운영자 선정 및 개소(6월)
및 공유재산 등록 추진

운영자로 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선정, 
민간 중심 운영 체계 마련

2018 적정기술 공유센터 운영
활성사업 추진 및 지원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민관학 협업사업발
굴지원 및 다양한 적정기술 확산을 위한 
시설확충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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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적정 기술(適正技術)과 녹색기술

영국의 경제학자인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 1911~1977)‘중간
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란 대량생산 기술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희소한 자원을 낭비한다고 지적하면서 근대의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고 분
산화를 유도하며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대중에 의한 생산 기
술을 제안

이러한 기술이 저개발국의 토착기술보다는 훨씬 우수하지만 부자들의 거대기술에 
비해서는 값싸고 소박하다고 하면서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고 
명명, “중간기술”의 목표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지에 존재하며, 일반적인 사용
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싸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과 현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

‘중간 기술’은 그 후에 ‘적정 기술’ 또는 ‘대안 기술’ 개념으로 발전. 오늘날에는 
‘적정기술’이 ‘중간 기술’ 및 ‘대안 기술’ 개념에 비해 선호. 세 개념이 모두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기술’이나 ‘대안기술’의 경우 
이것이 적절한 기술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_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 기구들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적정한’ 것으로 간주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
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근거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다.
재생 및 청정 에너지 자원을 포함하는 환경 친화적 자원 활용 기술.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이산화탄소 등 유해한 배출물의 감
소가 기대됨


